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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교훈
: 자유기업원,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북콘서트> 성료

사진 : 자유기업원 제공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북콘서트

- 국가의 성패는 사회적 제도에 기초…“한국 경제 연구에도 활용” 한 목소리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은 저서를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가 사회적 제
도에 기초함을 밝혀내며, 법치와 포용적 체제가 국가 번영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
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한국 경제 연구에의 적용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0월 25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을 바탕으로 국가 번영과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논
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제도적 문제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주제로 
다각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본 행사는 김영용 교수, 김행범 교수, 신중섭 교수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이 사회을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노벨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연구 성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경제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
란다”고 밝혔다.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첫 발제에서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리바이어던’으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이 족쇄를 차고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적 시각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사회과학의 오랜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요인을 찾는 것”이라며, “이번 수상자들의 연구는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한 만큼, 이를 토대로 우리의 
연구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의 전파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외 칼럼과 리포트를 통해 자유경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자유헌정론을 포함한 
80여 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